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2015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류경버섯공장을 

찾으시였다.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뜻하게 꾸려진 공장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면서 버섯공장을 정말 멋있게 꾸렸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윽고 조종실과 기술준비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버섯재배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버섯재배에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첨단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버섯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평양시에서 

버섯공장을 건설한것만큼 이제부터는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볼수 있게, 

경애하는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새겨안는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으신 뜻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고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보다 윤택하게 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